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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미래의 디자인

  4차 산업혁명,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변형되는 것이다

  시간·공간·인간의 한계를 뛰어넘게 될 미래 사회

  ·(시간 디자인) 3차원 아바타가 내 대신 회의에 참석한다

  ·(인간 디자인) 인간이 디자인되는 시대가 온다

  ·(공간 디자인) 무인자동차, 드론, 로봇의 등장은 공간혁신의 시작이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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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미래의 디자인

특이점-블랙홀-빅뱅으로 우리의 우주가 창조되었다. 우주는 우리 은하계를 포함해서 

다른 은하계 2,000억 개가 합쳐진, 아니 최근의 천체물리학 논문 발표를 보면 1조개로 

이루어진 거대한 우주다. 우주가 창조되면서 아인슈타인의 시간(Time)이 탄생했고 시간

은 공간(Space)을 만들었으며, 시간과 공간이 융합되어 인간(Human)이 창조되었다. 그

리고 이 시간-공간-인간의 학문·기술·디자인을 창조의 지식이라고 하는데, 우리는 

지식을 발견하는 데 끊임없이 도전해야 미래의 부(富)를 창출할 수 있다. 본 글에서는 제

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미래의 디자인을 살펴보고 독자들에게 인사이트를 주고자 한다.

DESIGN COLUMN +

- 아스팩미래기술경영연구소 대표 차원용 (공학박사)

<그림> 제4차 산업혁명은 시간-공간-인간의 확장과 융합. Image Credit: mage Credit: Dr.Cha’s Modification(2017) of WEF’s PT(2016)

4차 산업혁명,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

변형되는 것이다

아래 그림은 세계경제포럼(WEF)이 2016년 1월 18일에 

발표한 제4차 산업혁명(The 4th Industry Revolution)

을 필자가 수정하여 도식화 해 본 것이다. 제4차 산업혁

명의 의미는 바로 시간-공간-인간이 더욱 넓게 확장

되는 것이다. 그만큼 시장의 파이가 커진다는 것이다. 

동시에 시간-공간-인간이 상호 개방적으로 연결되어 

내부적으로 깊이있게 융합된다는 의미이다. 그러므로 

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변형되는 것이다. 말이 

자동차로 변했고 곧 자율주행자동차로 변화할 것이다. 

따라서 우리도 이와 같은 변화를 긍정적으로 수용해야 

변형되는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거대한 파도를 탈 

수 있는 것이다. 따라서 기회가 우리 앞에 있다.

Time
- Open Connectivity
- Expansion of T-S-H
- Deep Convergence

제1차 산업혁명
18세기

증기기관 기반의 
기계화 혁명

전기 기반의 
대량생산 혁명

컴퓨터/인터넷 
기반의 

지식정보혁명

[지능정보기술]

Cloud        Storage

    IoT
SC   SH
  Co-Bots
    UAV 

AV
               3DP

제2차 산업혁명
19~20세기

제3차 산업혁명
20세기 후반

제4차 산업혁명
(제2차 지식정보혁명)

21세기 초반~

Space Human

O2O

ABNI
+@,
SW,
SD
SD

AR			     VR

			    IoB
		              Genome
		     CHRISPR/Cas9
 		       New Drug  



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있는 기술들인 O2O(Online 

to Offline), AR, VR, IoT, 자율차, 로봇, 드론, 생체인

터넷(웨어러블), 두뇌인터넷, 게놈, 정밀의료, 크리스

퍼-카스9(유전자 가위)도 스마트데이터를 획득하고

자 각축인 것이다. 그리고 획득한 스마트데이터와 

각종 지능이 도출한 지식의 패턴 및 추론, 예측을 시

간의 클라우드와 스토리지에 저장해서 관련 고객들

과 각종 기기들에 자동 다운로드될 수 있도록 하는 

것이다. 그리고 이 과정은 실시간으로 반복하면서 

선순환 되어야 더욱 가치있는 부를 창출할 수 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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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간·공간·인간의 한계를 뛰어넘게 될 미래 사회

제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있는 기술들을 시간-공

간-인간의 디자인으로 매트릭스를 만들어 보자. 우

선 시간-공간-인간이 융합되는 가운데 혹은 시간-

공간-인간이 다 필요한 가운데에는 스마트데이터

(Smart Data) 베이스의 인공지능(AI), 우리 인간의 몸

과 두뇌의 생체지능(BI, Biology Intelligence), 자연이 

갖고 있는 자연지능(NI, Natural Intelligence), 여기에 

플러스 알파가 융합되는 지능이 매핑될 것이다. 아

무리 좋은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도 스마트데이터

가 없으면 무용지물이다. 그래서 나머지 매핑된 제 

<그림> 시간-공간-인간의 융합기술 매핑. Credit: 창조경제연구회, 차원용 박사의 강의안 

ABNI
+@,
SW,
SD

天

人地

서비스 
디자인

Platform

증강현실

블록체인/ 
핀테크

가상현실

O2O

빛=에너지

인간의 디자인공간의 디자인

시간의 디자인

ProcessorsNets

SNSsGPS &
Sensor

Cloud Storage

생체인터넷
(IoB)

두뇌인터넷
(IoB)

생체에너지

게놈/크리스퍼

인간형 로봇

정밀의료

신약

3D프린터/ 
DIY자율차

Co-Bot

드론

Smart 
Home

IoT

Smart 
City

미세
먼지

탄소 
자원

Until Now as there are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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앞 그림과 같이 매핑해 놓고 살펴보면, 제일 중요한 

것이 시간의 디자인-공간의 디자인-인간의 디자인

이 핵심임을 알 수 있다. 따라서 제4차 산업혁명의 

핵심은 시간-공간-인간의 디자인인데 이를 구체적

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.

(시간 디자인) 3차원 아바타가 내 대신 회의

에 참석한다

OECD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근로인구 1명당 

65세 이상 인구 부양수는 100명당 17명이지만, 2050년 

에는 77명으로 늘어난다. 따라서 2030~2050년대

를 사는 세대들은 현재의 필자 세대보다 생산성을 

무려 300~500% 올려야 한다는 것인데, 그 방법

은 무엇일까? 시간을 잘 계획해서 여러 프로젝트들

에 대응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앞으로 10년 20년 후

면 시간 디자인학과가 생겨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. 

생산성을 300~500% 끌어 올리려면 똑같은 시간에 

온라인 회의를 3~5군데나 가야하기 때문에 시간과 

일정을 관리해 주는 솔루션이 필요하다. 그래서 떠

오르는 것이 자신만의 개성을 표현하고 내 대신 쇼

핑하거나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3차원 아바타(3D 

Avatar)다. 실시간 회의가 가능하며 클라우드에서 제

어할 수 있는 원격출현 3D 아바타라 할 수 있다. 애

플과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에서 개발하고 특허를 등

록하고 있다. 그러면 오프라인 회의에는 누굴 보낼 

수 있을까? 바로 손정의 회장이 개발한 일본 소트프

뱅크의 감성을 표현하는 페퍼(Pepper) 혹은 원격출

현 로봇(Telepresence robot)이다. 지금은 감성을 표

현하는 단계지만 2030년경이면 내 대신 회의에 참

석할 수 있을 것이다. 

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2030~2050년에는 혼자서는 

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. 저출산으로 일을 할 수 

있는 사람들이 적은 이유도 있겠지만, 글로벌적으

로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하기 때문이다. 동시에 여

러 명이 클라우드에 연결되어 실시간으로 슬라이드

를 수정할 수도 있으며 여러 프로젝트를 실시간으로 

수행할 수 있는데,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 바

로 증강(AR)·가상(VR)현실이다. 또 시간은 기록, 즉 

스마트데이터이다. 스마트데이터를 잘 분석하면 패

턴이 도출되고 추론이 가능하며 필요한 지식을 추천

해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스타트랙에 등장하는 보

그처럼 집단지성을 이용하여 빠른 의사결정을 할 수 

있는데, 이러한 학문과 직업을 데이터 과학 혹은 데

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한다. 수 많은 분야의 스마

트데이터를 수학과 통계, 그리고 인공지능 알고리즘

에 적용하면 무궁무진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

다. 이처럼 제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있는 기술들

이 모두 시간 디자인 기술이라 할 수 있다.

(인간 디자인) 인간이 디자인되는 시대가 온다

지금의 기술융합 트렌드를 보면 앞으로 10~20년 후

면 인간 디자인학과가 생겨날 가능성이 높다. 인간

의 개성과 성격을 바꾸고 수행능력을 향상시키는 것

이다. 2015년에 구글의 수석과학자인 레이 커즈와일

(Ray Kurzweil)은 “DNA로 이루어진 나노봇을 인간 

뇌에 이식해 뇌와 클라우드를 인터넷으로 연결시키

는 시대가 온다. 이렇게 되면 신과 같은 초월적인 지

능을 갖게 된다”고 예언했다. 이렇게 되면 인간 기억

을 클라우드에 저장할 수 있게 되는데, 이는 인간의 

창의력과 감성을 확대시켜 주며 사람들은 각각의 뇌

에서 생각과 기억을 저장하면서 이메일과 사진을 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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른 사람의 뇌에 전송할 수 있게 될 것이다. 

테슬라의 엘론 머스크(Elon Musk)는 2017년에 ‘뇌의 

칩 이식’을 현실화 하겠다면서 뇌과학 기업 뉴럴링크

(Neurallink)를 출범시켜, 인간 뇌와 컴퓨터 결합이라

는 새로운 기술 개발에 도전하고 있다. 일명 뉴럴 레

이스(Neural lace)라고 불리는 ‘신경 연결’ 또는 ‘전자 

그물망’ 기술로, 인간의 생각을 컴퓨터에 업로드하고 

다운로드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인공지능 칩을 뇌에 

심는 것이다. 뉴럴 레이스는 물리적 인터페이스 없이 

사람이 직접 기계와 소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술

이다. 대뇌피질에 전극을 심어 이를 이용해 사람에서 

컴퓨터로 또는 컴퓨터에서 사람으로 생각과 정보를 

전송하는 것이다. 다시 말해 인간의 뇌에 디지털 층

을 추가하여 디지털화 능력을 얻는 것이다. 

이러한 기술들이 인간과 융합되면 지금의 스마트 디

바이스로 무장한 사이보그 1.0인 인간은 2020년경에

는 웨어러블로 무장한 2.0으로, 2030년에는 뇌와 컴

퓨터, 클라우드가 인터페이스되는 2.5버전으로, 2050

년에 이르면 생물학을 초월하는 비 생물학 기계들이 

인간의 구조와 기능으로 융합된 프로벡터스(Provec-

tus) 3.0, 그리고 2100년경에는 프로벡터스를 넘어 인

간 능력을 강화하는 엑스트로피언(Extropians) 4.0으

로 변형되어 누구나 600만 불의 사나이로 태어날 수 

있다. 그리고 2200년에는 영화 “매트릭스”가 현실이 

되어 헬리콥터 조정법을 두뇌로 다운받고 해마나 대

뇌피질에서 시뮬레이션으로 학습하여 5초 만에 실제 

헬리콥터를 조정하는 시대로 진입할 것이다

이에 더해 최근 더욱 주목받는 기술이 있다. 바로 유

전자 가위인 크리스퍼(CRISPR) 기술이다. 이것은 유

전자 조작(gene manipulation)이나 유전자 변형(ge-

netic modification)이 아니라 잘못된 유전자를 가위

로 잘라내는 유전자 교정(Gene Editing or Correcting) 

기술이다. 유전자를 자르는 역할을 하는 건 단백질 

효소 카스나인(Cas9)으로, RNA 형태의 크리스퍼와 

카스나인이 짝을 이뤄 구성되는데, 정확하게 말하면 

화학반응을 일으키는 유전자 교정 기술을 말한다. 최

근에는 유전자가 아니라 유전자를 이루는 염기만을 

잘라내는 염기교정(Base Editor)까지 정밀해 지고 있

다. 따라서 게놈 분석과 함께 크리스퍼가 향후 인간

의 유전자 교정을 비롯해 인간의 개성과 성격까지 교

정하는 막강한 영향력을 가질 것으로 예측된다. 

이외에도 인간 디자인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 볼 

수 있겠다. (1) 웨어러블 컴퓨터로 인간의 능력을 향

상시키는 디자인 (2) 생체인터넷(IoB)으로 건강수명

과 기대수명을 연장 (3) 두뇌인터넷(IoB)으로 생각하

는 대로 타이핑하기와 기계를 작동시켜 인간의 수

행능력을 향상 (4)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운동에너지

와 열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전환해서 먹는 컴퓨터, 

몸에 이식되는 마이크로 칩, 웨어러블 컴퓨터와 생

체인터넷에 전기를 공급하는 생체에너지 디자인 등

이 그것이다.

(공간 디자인) 무인자동차, 드론, 로봇의 등장

은 공간혁신의 시작이다

지금의 공간 디자인도 변화될 가능성이 높다. 4차 산

업혁명으로 인해 사회 구조와 기능, 인프라가 변하기 

때문이다. 우선 자율차(무인자동차) 시대가 도래하면 

자율차만 다니는 전용도로가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

높다. 그 이유는 최근 미국의 자율모드해제보고서(캘

리포니아주, 2015 & 2016. 1)를 보면 알 수 있는데, 자

율차와 인간차가 충돌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100%가 

인간차의 신호위반 등으로 일어났기 때문이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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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렇다면 자율차 전용도로가 만들어진다면 어떻게 

디자인해야 할까? 이에 대한 솔루션은 아마존이 지

난 1월에 등록한 특허(9,547,986)를 보면 예측할 수 

있는데, 자율차나 자율트럭들은 효율적인 교통이나 

수송의 네트워크를 구성해 서로 통신하여 교통흐름

을 수월하게 해 준다. 교통이 혼잡할 때 교통혼잡

이 적은 도로의 차선들을 줄여주고 교통혼잡이 많

은 도로의 차선들을 늘려주는 가변차선들(Revers-

ible lane or Reconfigurable lane)은 도로 네트워크

에서 효율적인 교통흐름을 유지해 줄 수 있다. 차선

의 폭도 차량유형에 따라 자유자재로 변경할 수 있

다. 따라서 중앙분리대가 사라지고 조율이 가능한 

가변차선들을 가진 자율차 전용도로로 디자인해야 

함을 알 수 있다. 

이번엔 드론을 보자. 미국은 2016년 8월에 드론 규

정을 대폭 완화했다. 따라서 보이지 않는 산을 넘어 

배송이 가능하고, 한 사람이 클라우드에서 제어되는 

수백, 수천 대의 드론을 날릴 수 있다. 드론이 다니는 

길도 일반 항공기의 영역으로 확대했다. 그렇다면 

드론과 함께 생활하는 미래의 도시는 어떻게 디자인

해야 할까? 이에 대한 솔루션은 미국의 자렐(John 

A. Jarrell)이 2016년 1월 등록한 특허(20160012730)

를 보면 예측 가능하다. 드론들이 우리 일상생활

에 깊숙이 들어오는 미래의 시나리오로서 드론이 

다니는 공중회랑(Air corridors) 인프라를 디자인해

야 하고, 드론들과 통신하고 충전할 수 있는 도로

의 가로등 인프라를 재디자인해야 함을 예측할 수 

있다. 실제 미국의 뉴욕주가 시라큐즈(Syracuse)와 

롬(Rome)사이의 드론 비행을 위한 전용 회랑을 계

획·디자인하여 구축하고 있다. 

아마존의 또 다른 특허(9,387,928)는 더 나아가, 기

존의 기지국·가로등·전선주·건물·교회첨탑 등

을 드론들이 진행을 멈추고 충전할 수 있는 충전 스

테이션과 차세대 우체통과 광고판으로 재디자인하

고 리모델링하여 수익을 창출하겠다는 비즈니스 모

델도 기술하고 있다. 

이번엔 사람의 일자리를 빼앗아 가는 로봇이 아니

라 사람과 함께 협업하는 코봇(Co-Bots)을 보자.  코

봇이 공장과 물류창고에 들어온다면 작업 프로세스

와 작업공간을 재디자인해야 할 것이다. 아마존은 

2015년 12월에 코봇인 키바(Kiva)와 무인기를 활용

한 입고·출하를 내용으로 특허(9,216,857)를 등록

하고, 현재 120개의 물류센터 중 20개의 물류센터에 

사람과 협업하는 물류자동 코봇(Co-Bots)인 45,000

대의 키바(Kiva)를 투입해 20%의 물류비용을 절감

하고 있다. 20개의 물류센터에는 45,000명의 직원

들이 근무하고 있는데, 코봇이 일자리를 뺏는 것이 

아니라 1:1로 협업하는 것이다. 사람은 포장 등 감성

적인 일에 투입하고 키바는 물건을 실어 나르고 차

에 싣는 작업을 담당한다. 지난 해 드론 규정이 완

화되었으므로 올해는 물류창고에 드론을 투입할 것

으로 보인다. 

이처럼 4차 산업혁명은 아바타를 통해 시간관리를 

고민하고 매트릭스가 현실이 될 수 있으며 로봇기술

이 우리 생활에 깊숙이 침투하여 그들과 공간을 공

유하는 등, 시간과, 인간, 공간 자체에 혁신을 가져다 

줄 것이다. 그리고 시간, 공간, 인간의 혁신과 융합은 

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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